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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열린 광주U대회 리듬체조 개인종합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

손연재가태극기를들고환하게웃고있다 특별취재단김진수기자 jeans@kwangjucokr

대한민국이 2015광

주하계유니버시아드

(광주U대회)에서 사실상 종합우승을 차

지했다 한국의 종합우승은 메이저 국제

스포츠대회 사상 처음이다

<관련기사234581014면>

대회 폐막을 이틀 앞둔 12일 한국은 금

메달 41개 은메달 27개 동메달 25개 등

총 93개의 메달을 수확해 종합 1위를 고

수했다 이는 역대 U대회 사상 한국 최다

금메달로 당초 목표했던 25개를 훌쩍 넘

어선 것이다

한국은 대회 초반인 6일 유도와 사격

펜싱 등에서 금메달 10개를 획득 각각 8

개를 수확한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1위에

올랐다 초반 기세를 잡은 한국은 이후 전

통적인 효자종목인 양궁과 태권도에서 무

더기 메달을 수확하며 줄곧 1위를 지켰

다

앞으로 남은 금메달 수는 17개 이 중 4

개만 추가하면 한국은 종합 1 위를 확정

짓는다 23위인 러시아중국과 금메달

수가 10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

한국이 4개를 추가하면 금메달 45개이

고 나머지 13개를 러시아 또는 중국이 모

두 가져간다고 해도 44개로 1개 앞서는 것

이다

종합우승의 기대는 리듬체조 요정 손

연재의 무결점 연기가 높였다 13일 손연

재는 금메달 6개 중 단체전을 제외하고

볼후프곤봉리본 4개 종목에서 금빛

리듬을 연기한다

구기종목도 상승세다

남자축구는 오후 7시 나주공설운동장

에서 이탈리아를 상대로 1991년 영국 셰필

드 대회 이후 24년 만에 유니버시아드 우

승에 도전한다 한국은 유니버시아드 남자

축구에서 1991년 우승했으며 1993년

1995년 1997년 대회에서는 은메달을 획

득한 바 있다

유니버시아드 사상 처음 열리는 핸드볼

에서는 한국 여자 대표팀은 러시아를 상대

로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탁구 남녀단식

과 태권도 겨루기 단체전 금메달의 주인공

역시 이날 정해진다

특별취재단박정욱기자 jwpark@

한국종합우승보인다

지난 5월 20일 첫 환자 확인으로 시작된

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(메르스) 사태가

소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언제 공식

적으로 메르스 종식 선언을 할지 관심에

모아지고 있다

12일 국무총리실과 관계부처 등에 따르

면 정부는 메르스 환자 발생이 중단된 날

로부터 28일(4주)이 지난 시점을 종식 공

식 선언일로 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

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은 메

르스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다

이 경우 마지막으로 환자가 발생한 지난

4일을 기점으로 4주가 지난 8월 2일이 종

식 선언 시점이 된다 물론 환자가 또 발생

한다면 시점은 늦어질 수 있다

메르스 청정지역으로 2015년 하계유니

버시아드대회가 열리고 있는 광주만이 아

니라 전남도 역시 오는 16일이면 메르스

격리자가 0이 될 전망이다

전남도에 따르면 12일 현재 전남도에 주

소지를 두고 있는 메르스 접촉자는 3명으

로 이들 가운데 1명은 주소지만 전남에

있을뿐 타시도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다

나머지 2명은 오는 15일과 16일 격리가 해

제될 예정이다 전북 지역 관리대상자 2명

(격리 1명능동감시 1명)은 13일에 광주

6명(전원 격리)은 오는 18일 차례로 관리

대상에서 제외된다

12일 현재 전국 메르스 확진자는 186명

으로 이 중 20명(107%)은 치료를 받고 있

으며 130명(699%)은 퇴원 36명(193%)

은 사망했다 윤현석기자 chadol@

전남 3명 16일광주 6명 18일 격리해제

메르스 종결 수순돌입하나
빠르면 8월 2일 종식선언

리듬체조 요정 손연재(21연세대)

가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 무

결점 연기를 펼쳐 한국 리듬체조 U대

회 최초로 개인종합 금메달을 획득했

다

손연재는 12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

드체육관에서 열린 광주U대회 리듬체

조 개인종합 둘째날 리본에서 18050

점 곤봉에서 18350점을 받았다 전날

볼(18150점)과 후프(18000점) 점수를

더한 합계 72550점을 기록 우승을 차

지했다

인천 아시안게임에 이어 U대회에서

한국 선수가 개인종합 금메달을 획득한

것은 손연재가 처음이다

손연재는 전날 볼 1위 후프 1위에 이

어 이날 리본과 곤봉까지 1위에 올라 전

종목에서 결승에 진출했다 손연재는

13일 금메달 4개가걸린종목별결승 경

기에 나서 다관왕을노린다

2위는 71750점을 획득한 우크라이

나의 간나 리자트디노바 3위는 70800

점의 멜리치나 스타뉴타(벨라루스)가

차지했다

세계 랭킹 1위인 마르가리타 마문 3

위인 야나 쿠드랍체나(이상 러시아)가

중동호흡기증후군(메르스) 감염 우려

로 불참하긴 했지만 손연재는 동유럽

강자들과의 치열한 경쟁을뚫고 우승을

차지하며 오는 9월독일슈투트가르트

에서 열리는 올해 세계선수권을 앞두고

자신감을쌓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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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정손연재 5관왕꿈꾼다

광주U대회메달순위
(12일 20시현재)

순위 국가

1 대한민국 41 27 26

2 러시아 31 35 43

10 카자흐스탄 6 0 4

4 일본 24 22 34

3 중국 31 18 15

9 우크라이나 6 14 5

8 이란 7 2 6

7 이탈리아 10 14 17

6 프랑스 12 9 8

5 미국 18 15 17

개인

종합
볼 후프 리본 곤봉

금메달 41개 획득오늘 4개 추가하면

러시아중국남은종목모두 1위해도우승

태극기휘날리며


